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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충북지역은 대한민국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여 평야지와 산간지역이 어우러져 있고, 중부평야지, 북부중산간지, 중부중간지

로 구분된다. 최근 지구온난화와 증가하는 온실가스로 인하여 기온이 상승하는데 온도가 증가하면 출수기간이 단축되고, 쌀

수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재배시기를 조절하여 쌀수량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. 온도 증가에 따라 재배가능시기가 많아지므

로 중북부 중산간지에서 주로 재배하는 조생종을 중생종 또는 중만생종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적응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본 

시험을 수행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충북 중북부 중산간지 제천지역 해발 고도 220m의 농가포장에서 수행하였다. 시험품종은 출수생태형별로 조생종 오대, 중생

종 청품, 중만생종 삼광을 사용하였다. 이앙시기는 조생종은 5월 30일부터 6월 30일, 중생종은 5월 20일부터 6월 20일, 중만생

종은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각각 4회 이앙하였다. 재배지대에 맞는 표준재배법으로 재식거리는 30×12cm, 주당 3~5본으

로 하였다. 보통기 보비 재배로 완효성비료를 사용하여 10a 당 질소시용량은 10kg 시용하였고, 출수 40일간 평균기온을 구하

고, 수량 및 수량구성요소를 구하여 출수한계기를 구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지난 40년간 제천지역의 평균기온 변화를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2010년대에 출수기까지 평년(1981~2010)보다 0.7~0.9°C가 

높았고, 등숙기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았다. 일평균 일조시간은 2010년대가 늦장마, 태풍 등으로 인하여 기장 낮았다. 

2010년대의 기후생산력지수와 기후등숙량은 가장 낮았으나 출수기가 8월 19일부터 다소 호전되었다. 과거 35년간 오대벼의 

생육 및 수량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최근들어 출수기는 점차 빨라지고 있고, 출수 후 40일간 평균기온과 재배기간의 온도가 꾸

준히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, 출수기와 이 두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부의 상관으로 고도로 유의하였다. 5년주기로 출수 

후 40일간 적산온도로 도출한 출수한계기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었고, 840~880°C를 기준으로 8월 11일에서 8월 15일로 추정

되었다. 자포니카형의 경우 18°C를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등숙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2010년대에 등숙기 기상이 좋지 못하

였음에도 1980~1990년대보다 10a 당 쌀수량이 높은 것은 등숙기에도 평균온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.

10a 당 쌀수량이 가장 높았던 이앙시기는 오대 6월 10일, 청품 6월 10일, 삼광 5월 20~30일 이었으며, 완전미율은 오대 6월 20

일, 청품 6월 10일, 삼광 5월 30일로 쌀수량과 완전미율을 고려한 적정 이앙시기는 오대 6월 15일, 청품 6월 5일, 삼광 5월 25일

이 적당하였다. 최근 기후변화를 반영하여 중북부 중산간지에도 중생종과 중만생종 재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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